
[보도자료] 쿠팡·쿠팡이츠서비스, 진주 전통시장 상인에 친환경
포장용기 11만개 지원
2026. 2. 13.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가운데)와 윤장국 경남상인연합회 회장(왼쪽)과 허경순 진주중앙시장상인회 전 상인회장
이 1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친환경 포장용기 지원 행사를 기념하고 있다.

경남 진주중앙시장 400여 개 점포, 500여 명 소상공인 대상 전통시장 상생 시행
온라인 판매에 필수적인 친환경 포장용기 지원을 시작으로 디지털 전환 지원 추진

2026. 02. 13. 서울 –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CES)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남 진주중앙시장에 친환경 포장용기 11만여 개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높이고, 포장용기 비용 부담을 덜어 디지털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
해 마련됐다. 진주중앙시장은 1884년 진주 상무사에서 유래한 전통시장으로 진주 지역의 대표 상업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쿠팡과 CES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온라인 판매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초기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친환경 포장용기를 선제적
으로 지원했다. 이로써 상인들은 배달 서비스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포장용기를 확보해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여
건을 갖추게 됐다. 또한 친환경 포장 실천 매장에는 인증 스티커를 제공해 시장 내 친환경 문화 확산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전국상인연합회와 체결한 ‘전통시장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다. 양사는 올해 1월부터 진주중앙시장 상인들을 대
상으로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으며, 상인 대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입점 준비 교육, 메뉴·상품 전문가 사진 촬영 지원 등의 온라인 판매전략 컨설팅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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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사는 지난해 12월 경남상인연합회 워크숍에 참석해 전통시장 상생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상인들의 온라
인 진출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지역 단위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경남 진주중앙시장에서 한식과 분식을 판매하고 있는 ‘대호김밥’ 매장은 “이번에 지원받은 친환경 포장용기가 실제 매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쿠팡의 지원을 계기로 온라인 판매에도 관심이 생겼고, 향후 매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국 진주중앙시장상인회 상인회장은 “쿠팡이츠의 친환경 포장용기 지원은 진주중앙시장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온라
인 판매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온라인 판매전략 컨설팅 등이 더해지면 전통시장 점포
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한층 더 활기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전통시장이 디지털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경쟁력 확보가 필수”라며 “앞
으로도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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